
<정녕 나의 육신이 되어다오. 성령을 받으라.> 

김진미목사

< 11/3 (화) 새벽 3:31~4:24 >

“말씀을 읽고 기도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세계에 대해 말하겠다.

지금은 영적세계를 깨워야 할 때이다.

죽어있던 영의 감각을 깨워야 한다.

마지막 포도송이.. 

영적 말씀이다.

너희 영을 깨우고 너희 영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너희 영이 변화되면 너희 정신, 너희 육신, 

바로 너희 삶도 변화되는 것이다.

지금은 너희 영혼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깨워야 한다. 

성령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따라 

모든 영적 감각 깨워야 한다.

먼저는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릇이 깨끗해야 온전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여야 한다.

자기 수준에서 회개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반드시 회개에 성공해야 한다.

회개 하라고 하니 부담을 가지는 자 많구나. 

그러나 절대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다.

결혼 전 그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듯, 

온전한 구원, 온전한 재림을 맞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회개하라.

깨끗케 하란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다.

목욕 후 그 상쾌함을 느껴 보지 않았느냐?

그같이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케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다.

회개를 온전히 하였다면 성령을 구하여라.

진정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순간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 

네 삶에 네 영혼에 내 영혼이 깃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재하는 것이다.

내 영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영을 맞아 그 영이 떠나지 않게 

온전히 나를 붙잡고 너희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야한다.

성령을 받은 자, 나의 신을 받은 자 

기적과 표적의 역사 볼 것이다.

인간이 변화 되기란 쉽지 않다. 

육으로 하면 변화 될 수 없다.



너희 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성령 곧 나의 신을 받아 

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영혼이라는 그릇에 나의 신을 받아 완전히 

그 영혼을 변화 시키도록 하라.

나의 신을 받으면 

절대 변화 될 수 없던 너희 성격이 변화된다.

나의 신을 받으면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신을 받으면 영적 유전자가 변화되어 

그 영이 하늘나라 영체로 변화된다.

나의 신을 받으면 삶의 표적, 행동 표적 일으킨다.

나의 신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나의 신을 받으면 흑암의 세계에 주관 받지 않고 다스린다.

나의 신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함이 넘친다.

나의 신을 받으면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거듭나야 재림을 맞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구하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진정 구하여라.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여라.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

과정 중 주를 맞는 자가 재림 때 주를 맞는다 하였다.

과정 중 나의 애인이 되어야 

재림 때 결혼하는 대상이 되어 데려간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맞는 것! 성령을 받는 것에 목숨 걸라!

나를 맞은 자는 이미 그 영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놀라운 영적 삶을 살고 있다.

( 집중하여라! 중요한 얘기다. )-

성령을 받은 자. 절대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라.

성령 받은 자.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감동 주는 대로 살아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

나의 신이 그에게 임하면 내가 그 영혼, 

그 삶을 변화 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 그 때에 내가 감동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어라.

반드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실천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기도는 뜨겁게 하나 실천하지 않는 자 많으니 

나의 신이 떠나는 것 아니냐?

나의 신을 받아 변화되고 깨어난 자를 보라.

오직 나와 일체되어 산다.

그 영혼도 나와 일체되고 

그 정신, 육신, 삶이 오직 나와 일체 되어 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영이 오직 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여 변화된다. 



그리고 그 육신이 놀라울 만큼 나와 일체 된다.

어떻게?

모든 크고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도 나를 중심해서 

하게 된다. 그 전에 자기 주관대로 했다면 나와 일체된 자는 모든 것을 내게 물어보고 내 눈치를 보고 

내 주관대로 한다.

너희 선생의 삶을 보라.

24시간 모든 것 내 뜻을 살피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 삶을 살지 않느냐?

그와 같이 완전히 나와 일체 된 삶을 살게 된다.

바로 내 육신이 되는 단계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육적인자는 자기 주관대로 사는 자이다.

크고 작은 일 모두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하는 자이다.

그것이 주 뜻이라 생각하며 사는 자 많다.

너희는 모두 회개하고 나의 신을 받아 나와 일체 되어라.

내 영혼과 일체되고 그 육신 또한 나와 일체되어 

완전한 나의 육신이 되어라.

나의 육신이 되는 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나의 역사를 이룰 자가 되고, 

내 한을 풀어 줄 자가 되고, 진정한 내 애인이 되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나와 함께 이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속히 영적으로 전환하여 내 육신 되어다오.

10만, 100만, 1000만.. 그 이상의 역사 이루는 것은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아 

얼만큼 변화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 뜻을 정녕 이루어드리겠다 고백하는 자라면, 

지금 자기를 변화 시키는 것에 집중 하여라.

너희 모두는 성령을 받으라! 

나의 신을 받으라! 

정녕 나의 육신이 되어다오!

변화하라. 

섭리의 신부들이여!

-너희의 사랑. 나 여호와다


